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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머머머머리리리리말말말말1111))))

을 하는 들의 조형활동은 불교초기부터 국가와 시대

를 초월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국가와 시대상황에 따른 호법신들
의 역할과 기능은 역동적으로 변모해왔다. 호국적 성격이 지배했던 우

리나라 삼국과 신라 및 고려시대의 경우, 삼국 •  신라시대에는 금강

역사 • 팔부중 •  사천왕상 등이 입체조각으로 위용을 떨쳤고, 고려

시대에는 이와 더불어 화엄신중에 대한 숭신과 더불어 제석도 •  범천

도 •  圖 같은 단독의 불화가 조성되었다. 한편 불교의 위축으

로 求 성격이 강화된 조선시대의 외호신도는 초중기까지 고려시대

* 옛터민속박물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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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승한 단독의 외호신도 형식이 유지되었으나, 조선후기에 와서는 

외호신중을 집단으로 묘사한 圖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같은 현상

은 불교의 내부변화 또는 다양한 신앙층을 수용하면서 역대로 견지해

온 불교의 자생성과 포용력이 용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복천암 소장 신중도 (1795)

다수의 신중도상을 보유한 조선후기 신중도는 經에 제시된 호법신

들을 비롯하여 國 · 國의 토속신들을 포괄하는 총체적 도설이다. 

이 점은 순수하게 불법을 외호하는 기능의 신중에서 시대진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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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된 다양한 기복신들을 불교호법신으로 수용해 신중도설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18세기 후반부터는 가 증가되어 화면구성이 더욱 복

잡해졌다. 즉 과  •   •   •  金剛 등을 중심

으로 다수의 신중이 화면을 메우는 群 형식의 신중도가 출현한 것이

다. 

이 가운데 1795년에 제작된  소장〈신중도〉(그림1)는 1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신중도의 변화양상 즉, 도상과 형식면에

서 18 •  19세기의 과도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이〈신중도〉는 불화의 표현기법과 格이 질적으로 우수했던 18세기 

불화양식을 견지하고 있어 불화양식사적으로도 검토할 만하다. 

ⅡⅡⅡⅡ....    법법법법주주주주사사사사    신신신신중중중중도도도도의의의의    현현현현황황황황

 1. 현황

본래 법주사 대웅보전에 봉안되었던 이〈신중도〉(1795)는 

190×158cm 규모로 비단바탕에 채색되어 있다. 현재 복천암 대웅보전

에는 이〈신중도〉외에도 1900년( 3)에 약효가 그린〈석가모니후불

도〉와 최근에 제작한〈산신도〉등이 현괘되어 있다. 

1) 記

記를 통해 이〈신중도〉는 1795년에 13인의 가 제작에 참여하
였고, 谷堂  으로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記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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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年 九  道 大 大

 

 大  南  大 南 乭  

勸大 丘  起    都監  

都     寬 

  丘 谷堂  

          丘 寬  寬 寬   

          工 丘 謙 廣  戒寬     

   道  

                     

供    謙 頭 寬 汲  

2) 

이 불화를 그린 사람은 謙 • 廣  •  戒寬 •   •   •  

 •   •  •   •   •  道  •   •   등 

13인이다. 이중에는 조선후기 에서 친숙한 화사를 포함해 대강

의 이력이 파악되는 화사가 7명 정도인데, 이들은 대부분 경상도를 중

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신중도〉는 법주사측의 요청
으로 경상도 지역의 화사그룹이 초빙되어 제작 ·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謙

복천암 소장<신중도>의 화사명단 중 맨 앞 열에 기재된 화사는 
謙이다. 따라서 이 불화의 수화사로 지목되는데 신겸은 18세기후반부

터 19세기초반에 걸쳐 경상도 문경 •  상주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했으

며, 40여점의 유작이 있다. 그의 불화세계에 대해서는 이미 깊이 있는 
학술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1) 그는 특히 ‘ ’로 명명되는 불화

유파를 형성해 일대 불화계를 풍미했다.2) 김룡사 •  대승사 •  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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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존하는 작품들을 통해 그의 전성시기 개성적인 화풍을 접할 수 

있다.3) 

이〈신중도〉는 신겸의 오랜 작업활동 기간에 비추면 초기작에 해당

하며, 신겸의 독자적 화풍이 구축되기 이전 단계의 화풍이고, 그가 수

화사로서 참여한 최초의 작품이다.4) 하지만 이 작품은 이미 높은 완성

도를 갖추어 신겸이 경기도 지역 화사들과의 교유를 통해 한창 기량을 

높여나가던 시기의 작품으로 보인다.5) 
이 무렵 신겸이 단독으로 그린 월정사〈관음묵탱〉(1790, 그림2)과 

복천암 소장〈신중도〉를 비교하면, 외거풀 눈매라든지, 介와 의 

독특한 형태, 지면에 펄럭이는 번잡한 천의자락표현, 도톰한 발볼과 긴 

발가락의 묘사에서 형태적인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② 廣         

1) 金景 ,「 期  의 究」,『 究』236
   (2002.12.)
   ,「 期  謙 究」,『 敎 年 紀念論 : 國

의 과 敎』(2000)  
   ,「 堂 謙의  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2005)
   이용윤,「 堂 謙 와 의 」,『 究』296(2011) 등

의 연구논문이 있다.
2) ‘ ’는 18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 사불산 일대의 사찰인 김룡사와 대

승사에서 불화제작에 종사했던  그룹에 붙여진 명칭이다. 대표화사로는 
 · 謙 ·  ·  ·  ·  ·  · 權 老 · 金  ·  

등이다. 김경미, 앞 글, p.137.
3) 신겸은 이외에도 전국의 유명사찰에서 불화를 그렸고, 公 에도 참여하는 등 

넓은 활동반경을 지녔던 인물이다. 그는 또한 오랜 경력에 걸맞게 다양
한 주제의 불화를 다작하여 로서 입지를 굳혔던 조선후기 이다.

4) 복천암 소장〈신중도〉(1795) 신겸이 참여한 신중도로는 이외에 〈신
중도〉(1797), 괴산 〈신중도〉(1798), 金 〈신중도〉2점(1803), 혜
국사〈신중도〉(1804), 김룡사 대승암〈신중도〉(1806), 김룡사 화장암〈신중
도〉(1822), 남장사〈신중도〉(1824), 영천 지보사〈신중도〉(1825) 등 9점이 
있다.

5) 신겸은 南  를 계기로 경기도 지역 화사들과 교유하였으며, 이후 그의 
화풍에 경기도 지역 화사들의 영향이 반영된 바 있다. 이용윤, 앞 글,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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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월정사 관음묵탱 (1790)

廣 은 이〈신중도〉외에 

대곡사〈지장보살도〉와

〈감로도〉(1764) 제작에 참

여하였다. 이 두 점의 불화 

화사 명단 가운데 이 

있으므로,6) 광헌도 홍안 •  

신겸을 주축으로 형성되었
던 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곡

사〈지장보살도〉와〈감로

도〉는 이〈신중도〉와 화

풍상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다만 광헌의 수습과

정의 불화풍을 답지할 수 

있다.

③ 戒寬(桂觀)  
戒寬(桂觀)은 18세기 후반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國  

(1767)에 참여했으며, 수다사〈시왕도〉(초강대왕, 1771) •  통도사 명

부전〈시왕도〉(송제대왕, 1775) •  혜국사〈신중도〉(1781) •  황령사

〈신중도〉(1786) •  남장사〈괘불〉(1788) •  남장사〈16나한도〉

(1790) •  부석사 영산전〈아미타후불도〉제작 및 미타 •  관음개금

(1796) •  통도사 명부전〈지장보살도〉(1790) 등의 불사에 참여하면서 

6)〈감로도〉의 참여화사는  ·  ·  · 道均 ·  · 曇  ·  · 
廣  ·  · 樂宝 · 樂  · 宝  · 能 이며,〈지장보살도〉참여화사는 

 ·  ·  · 道均 ·  · 曇  ·  · 廣  ·  · 樂宝 · 樂  
·  · 能  · 登  등으로 몇몇 화사의 이름자가 표기상 차이가 있지만 
대개 동일 인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보문화재연구원,『한국의 불
화』19권, p.216(1999) · 23권, p.2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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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황령사 신중도 (1786)

18세기 경상도 지역 불화

양식을 구가하였다. 

계관이 참여했던 황령

사〈신중도〉(1786, 그림3)

는 복천암 소장〈신중도〉

보다 9년 앞선 작품으로7) 

복천암 소장작의 범천상과 
위태천상의 보관 · 지물 

등의 기본 모티프 설정이 

유관해  참고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계

관이  ·  ·  

등과 그린 남장사〈16나한

도〉( 8 •  10 •  12 •  

14 •  16 존자 1790, 그림
4)는 복천암 소장〈신중

도〉와 섬세한 인물표현과 가사 일부와 에 설채한 밝은 색조가 유

관해 그의 채색감각이 여기에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7) 참여화사는 謙 ·  · 戒寬 ·  ·  ·  ·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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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남장사 16나한도<8 •10 •12 •14 •16 존자> (1790)

④ ( )
( )은 직지사〈괘불〉(1803)을 비롯하여, 학림사〈괘불〉

(1809) • 봉곡사〈아미타불홍도〉(1818)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석

가모니후불도〉(1821) •선석사 대웅전〈신중도〉(1824) 제작에 참여했
다. 이중 부첨이 그린 선석사 대웅전〈신중도〉(그림5)는 복천암 소장

〈신중도〉와 제석천, 위태천, 일월궁천자 등이 친연성을 지니고 있고, 

밀적금강과 화수길용왕의 도상 일부를 용왕의 도상에 적용하였고, 2대

천왕상의 형태도 반영되어 복천암 소장작이 선석사작의 출초에 응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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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석선사 신중도 (1824)

⑤ 
( , , )는 직지사「乾 年 」에 등장한 이

후 동화사 부도암〈신중도〉(1785) •  남장사『 功 』(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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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사〈16나한도〉(1790) •  옥련사 극락전〈석가모니후불도〉(179

1) •범어사 비로전〈비로자나후불도〉(1791) · 통도사〈신중도〉(1792) 

등에서 활약했다. 이중 영수는 위전과 남장사〈16나한도〉(1790, 그림

6)의 7 •  9 •  11 •  13 •  14존자를 그렸는데 앞의 계관이 그린 나

한도폭과 화면구성은 통일되었지만 영수의 나한도폭이 훨씬 색채가 짙

고 강렬한 명도를 추구해 두 화사간의 화풍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주

목된다. 한편 통도사〈신중도〉(1792)에서 공양중의 가는 모발, 일월천
자의 도막눈썹 등은 복천암 소장작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6 남장사 16나한도<7 •9 •11 •13 •15존자> (1790)

 

⑥ 
유심은 천은사〈지장보살도〉(1762) •대흥사〈괘불〉(1764) •  대원

사 명부전〈시왕도〉(1766) 등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경상도 지역

으로 근거를 옮겨「慶 道

觀 改金記」(1796) •김룡사 〈석가모니후불도〉 •응진전〈후불도〉 •

〈신중도〉 •〈현왕도〉(1803), 혜국사〈석가모니후불도〉 •〈지장

도〉 •〈신중도〉, 김룡사 대성암〈신중도〉(1806), 용문사〈석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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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직지사 신중도 (1797)

후불도〉(1812) 등의 작품에 참여했다. 그는 특히 김룡사와 혜국사 일

대의 불화제작에 참여해 사불산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⑦ ( ) 
위전 역시 경상도를 중심으

로 활동했으며, 위의 영수와 남

장사〈16나한도〉(1790)를 그렸
고, 직지사〈신중도〉(1797) •  

직지사〈괘불〉(1803) 제작에 

참여했다. 이중 범천과 위태천 

2원구조의 직지사〈신중도〉

(그림7)는 전반적으로 화풍의 

형식화가 진행되었지만, 동자의 

머리모양, 천자의 눈썹과 수염

형태, 신중의 산형 눈썹 등 존
상의 형태, 장식요소 등에서 친

연성을 지니고 있다.8)

ⅢⅢⅢⅢ....    構構構構

1. 조선후기 ‘ ’의 출현

조선후기불화에서 신중 즉 의 무리인 圖가 불화형식으로 
본격 출현한 것은 18세기부터이다. 이는 호법신중의 위상이 사찰에서 

강화되는 신앙상의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가람과 불 •  보살, 불법을 

8) 이상에 소개한 화사들의 불사 참여사례는 안귀숙   최선일 저, 朝 後期僧
匠人名 典-佛敎 專 ( 土 , 2008)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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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하고, 도량을 청정케하는 호법신의 고유기능에 현세구복을 열망하

는 신앙층까지 수용함으로써 家에서 세력이 확대되었던 듯하다. 
宝大 (1562-1633) 에 소개된 한 일화에는 외호신을 맹신하는 풍

조에 대한 當代의 우려가 잘 반영되어있다.9) 

조선후기 불화에서 차지하는 신중도의 양적 비중은 조선후기 불교에

서 신중신앙의 성행이 대세였음을 증빙한다.10) 이렇듯 신중신앙의 성

행을 기반으로 18세기부터 출현한 신중도는 18세기초중반 · 18세기후
반 · 19세기초중반 등의 시기를 기점으로 양상이 뚜렷이 구분된다. 18

세기초중반의 신중도는 단독 혹은 소수의 권속을 대동한 개별 호법신

도로서 記 의 명칭은 ‘ ’ •  ‘ ’ •  ‘ ’ •  ‘ ’ 
•  ‘金剛 ’ 등이었다. 이처럼 단일 신위를 중심으로 한 호법신도의 조

성은『 夔 』(1724)의「 壇 」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11) 한편, 18세기후반에는 의 호법신을 한 화면에 보유하는 

‘ ’형식의 신중도가 출현하였다. 이 점은 화기상의 를 통해 파

악된다. 즉, ‘ ’(쌍계사 국사암〈신중도〉,1781) •  ‘
’(황령사〈신중도〉,1786) •  ‘ ’(직지사〈신중도〉,1789) 

9) ‘머리를 깍고 먹물 옷을 입고 가 되었을 때, 절에 가 있었는데, 일을 
주관하는 스님이 그가 나이가 어리고 이 깨끗하다하여 그를 차출하여 
壇의 향을 피우는 소임을 맡기었다. 그 일을 맡아 본지 얼마 안되서였다. 

이 그 일을 주관하였던 스님의 꿈에 나타나 이르기를 “우리들 들
은 모두 부처님을 호위하는 이거늘 어찌 감히 부처님의 예를 받겠는가. 급
히 향 받드는 소임을 바꾸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을 편히 지내게 
하여다오”라고 하였다’  ,「 宝大 」, , 1983, p.44. 

10)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사찰이자 인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의 
조선후기 신중도 조성현황을 여래도나 보살도와 비교해 보면, 통도사는 여래
도 23점/보살도 12점/신중도 20점이며, 해인사는 여래도 22점/보살도 11점/신
중도 24점이고, 송광사는 여래도 16점/보살도 10점/신중도 13점으로 보살도
에 비해 압도적이며 여래도와는 거의 같은 비중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성보문화재연구원,『한국의 불화』1 • 4 •  6권의 불화목록 참고함. 

11)『 夔 』의「 壇 」는 壇 壇 大 壇 金剛

壇 金剛壇 壇 壇 伽藍壇 壇 
壇 壇 當 壇 大 壇 當 國 壇 
雷公雷 壇 大 壇 當 壇 江 壇 壇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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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새로운 신중도 명칭이 등장하였고, 1775년 쌍악사〈신중도〉는 ‘

’으로 기재한 초기 예이며, 1781년의 혜국사〈신중도〉는 ‘ ’, 
谷 〈신중도〉(1785)와 溪  古 堂〈신중도〉(1790, 그림8)는 ‘

’으로 각각 칭명하였다. 특히 쌍계사 국사암〈신중도〉(그림9)

는 쌍계사 고법당〈신중도〉를 초본으로 원용하였지만 불화명칭은 ‘

’로 기재해 짧은 기간 신중도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8 쌍계사 고법당 

신중도(1790)

   
그림 9 쌍계사 국사암 

신중도(1781)

이처럼 18세기 후반에는 단일 외호신도에서 합위과정을 거쳤고, 19
세기 초중반부터는 ‘ ’이란 화제가 보편적으로 쓰이며 신중도 형

식이 정착하였다. 그렇다면 소의경전이나 도상적 체재가 없었던 이 신

생불화가 어떻게 짧은 기간 성립-변천-정착할 수 있었을까. 이 점은 

조선후기 신중신앙의 성행과 더불어 진행된 신중위목의 확대, 이에 따

른 신중의례의 체계화 및 간소화의 지향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불교의식집『 龜鑑』(1826)과『 』

(1935)의 104위에 이르는 방만한 신중위목과 각각을 좌 •  우변 또는 

상 •  중 •  하단으로 분단한 일목요연한 신중체계는 전례가 없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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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龜鑑』「 」에서는 104위 신중을 하였는데, 
金剛 이하는 우측, 大  이하는 좌측에 배치하였고,『석문의

범』에서는 104위의 신중을 壇( 格) • 壇( 格) •  壇( 格)으

로 분단하였다.12) 또한『 龜鑑』에서는「 大 」와「 」

로,『 』에서는 39위와 104위로 신중위목을 구분하였는데, 이 

점에서 조선후기 신중의식이 각각 신중의 위계를 설정하고, 의식의 규

모를 축소 혹은 확대해 설행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신
중도는 방만한 신중위목의 확보와 더불어, 의식설행의 절차와 비용면

에서 합리성을 추구해 한 폭 또는 쌍 폭에 신중을 묘사하는 탱화형식

을 발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수의 신위를 확보한 조선후기의 

신중은 階를 정해 기능의 를 추구하였던 듯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방만한 신중위목이나 신중도상은 어떤 방식으로 확

보되었던 것일까. 이미 여러 대소승불전을 통해 일부 호법신들이 거명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13) 조선후기 의식집에 언급된 방만한 신

중위목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때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이다. 조선 전시기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불교의례인 

와 관련된 수륙재 의례집류에는 다양한 호법신의 가 거명되

어 있다.14) 특히 삼장보살의 권속들로 등장하는 외호신중과 조선후기 

신중위목과의 관련은 매우 밀접한데, 다수의 신중위목이 도교와 유교, 

민간신앙에서 파생된 것들로써, 조선후기 신중의 위목이 그처럼 방만

한 신앙체계를 갖추게 된 배경을 일정부분 해명해준다.

더불어 신중도의 성립에 조력하였던 중요 기반은 圖와 圖와 

12)『석문의범』에서 각 신중을 壇( 格) •  壇( 格) • 壇( 格)으로 분
단한 것은『 夔 』에서 삼장보살과 권속을 ‘ 等 ’ ‘
等 ’ ‘ 等 ’으로 구분한 것을 신중단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13) 金 , 「 代 의 究(Ⅱ)」,『 國의 』5- ( ), 
究 , pp.231-232.

14)『 界 軌』  및『 等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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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성불화의 도상적 전통의 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신

중도의 도상은 기성불화에 등장하는 호법신들의 형태에서 제공받았으

며, 특히 삼장보살도의 과 의 권속들은 신중도상과 

매우 밀접하다.15) 하지만 신중도에서의 호법신은 후불도나 보살도의 

권속으로서의 호법신과 위상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형태적 구체

성이나 정교함이 요구되었고, 또한 기성불화에서 부합하는 신위 도상

이 없는 경우, 새롭게 창안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후기 
화사들의 창의성이 활발하게 발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16)  

2. 구성 및 圖

복천암 소장〈신중도〉(1795)는  21위와 供  10위, 전체 31위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도상은 화면 중간의 구름대를 기준으로 상단

과 하단으로 구분된다. 이는 천상신과 지상신을 염두에 둔 구분으로 

보이며, 이중 도상명의 근거가 확실한 신위를 위주로 하되, 도상명이 

불분명한 경우는 기타도상에 포함시켜 각각 살펴보겠다.

1) 상단

15) 신중도와 삼장보살도의 관련은 선학에 의해 이미 다뤄진 바 있으며,( ,
『 國 의 究』제2절「 와 그 構 」원광대학교출판국, 
1980, pp.127-130), 수륙재문의 신중을 차용해 각 신위를 명기한 多  소장
〈천장보살도〉(1541)나 金剛  소장〈삼장보살도〉(1583) 방기의 신중명(

,「 代 圖 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0, 
p.30 •38)이 조선후기 신중도의 신위 명칭과 다수 일치한데서 유추 가능하다. 
더불어 신중도상의 발췌자료로서 조선시대 기성불화 외에 중국측의『 道

鬼圖 』,『 經』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16) 이 과정에서 야기된 자의적 도상창출은 ‘ 의 모호함’이라는 조선후기 신

중도의 중요한 도상적 특성을 파생시켰다. 정형화된 도상의 일관된 전승은 
일부였으며, 화사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창안된 다수의 신중도상은 조선후기 
신중도 전체에서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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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ndra) •  (대범천, mahā-brahman) 
화면 상단 우측에 모란꽃을 줄기째 두 손으로 받쳐 든 제석천은 본

래 힌두의 신이었으나 불교의 호법선신으로 포섭되어 초기불교시대부

터 불교도상으로 정착하였다. 간다라미술을 통해 귀인형상으로 묘사되

었던 제석천은 범천과 짝을 이루었으며, 서역을 거쳐 중국에 전래되었

다. 특히 을 중시하는 중국전통사상에 입각해〈 圖〉나 
代 와 代   벽화에서 볼 수 있듯, 남성신(범천)과 여성

신(제석)으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석굴암의〈제

석범천상〉, 고려시대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제석범천도〉에서 볼 수 

있듯, 줄곧 여성적인 형태로 묘사되었으며, 조선시대 신중도의 출현 이

전에는 의자좌의 귀부인상으로 묘사되었다.17)

한편, 이〈신중도〉의 향우측 상단에는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일군

의 이 있다. 이 무리의 중심은 제석천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

어 으로 파악된다.18) 獨 하여 일체중생을 생성하고 界를 
통령하는 범천은 고대인도에서 우주생성의 설명원리로서 리그베다시대 

이후 인격신의 면모를 갖추었다.19) 여래에 교화되어 설법을 권청하였

고, 항상 그 회좌에 참석하여 법을 듣고 법의에 대해 문답하였으며, 여

래의 부촉으로 국토를 호지하게된 범천은 초기불교 圖에서 주요한 

신격의 하나였다.20) 18세기후반 이후 제작된 신중도에서 제석천과 범

천은 짝을 이루어 동일한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했다.  

17) 조선시대 제석천도는 后土 母像과 같은 중국도교의 여신 및 황후의 모습
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같은 중국의 도상이 조선시대 제석천도에 투영된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박은경, 조선전기불화연구 , 시공사, 2008, p.299) 
이 도상의 수용과정과 전용에 있어서는 면밀한 규명이 과제로 남아있다.

18) 종종 제석천은 권속으로 여성을, 범천은 남성을 대동한 경우의 예를 통해서, 
이러한 추정에 확신을 준다.

19)『 敎大 』p.3426( )
20) 김정희,「범천도상의 형성과 전개-인도에서 중국까지-」,『강좌미술사』3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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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宮· 宮

일·월궁천자는 제석천과 위태천 좌우에 있는 천자형의 신위이다. 두 

천자는 『 經』「 宝 」에 ‘웃 별 가운데 제일인 월천

자…일천자는 능히 모든 어두움을 없애준다’라고 하여 『법화경』의 

공덕에 비유되어 있으며,21)『大

經』卷 -  및『金光 經』제3 鬼  등에서 제신중과 함께 기술되
어 있다. 또『 龜鑑』에서는 ‘  宮   宮 ’

로 밝히고 있어 해와 달을 인격화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일 •  월궁

천자는 신중도 이전의, 삼장보살도 •  지장보살도 • 치성광여래도 등

의 불화에서 좌우대칭을 이룬다. 능가사〈제석도〉(1730) · 통도사〈제

석도〉(1741)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천자는 제석천의 권속으로 등장해 

초기신중도 화면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이들은 김룡사〈신중도〉

(1822)와 혜국사〈신중도〉(1804)처럼 일월을 표시한 면류관이나 원유

관을 쓰고 홀을 든 君 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송광사 
화엄전〈신중도〉(1829)와 백양사〈신중도〉(19세기)처럼 보살의 형태

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③ 供
이〈신중도〉에서 공양중은 供 供 과22) 伎 供 으로23) 분류

된다. 먼저 천녀와 천동으로 구성된 공물공양천은 공물을 쟁반과 소반

에 받쳐 들고 있으며, 복숭아가 매달린 나뭇가지를 마치 처럼 들어 

올린 공양천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기악공양천은 3위로 각각 와 

21) 星之中月天子最爲 日天子 暗
22) 공양은  나 스승, 부모,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 口  세 가지 

방법으로 공물을 바치는 것이며,(『伽 敎大 』①, p.1118, 1998) 供
이란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아직 없다. 다만 에 묘사된 다양한 공양형태
와 공양자들에 대한 묘술을 근거로 불화에서 주존에게 다양한 공물을 소지
한 인물들의 무리를 공양중으로 총칭했다.『 敎大 』5, p.4376.

23) 『 訶 祇 』제33 ‘伎  鼓歌 銅  伎 ’,
    『大 』권16. 494 ( )

- 18 -

 •  을 연주한다. 

초기불전에서는 供 , 大 , 大 , 大 , 年大

 등에 기악을 여래에게 공양하였다고 하며, 宝와 중국 唐代이래 

각종 經 圖를 통해 기악장면이 별도로 할애되면서 불화의 중요 요

소로 다루어졌다.24)

우리나라 불화에서 공양중의 출현은 조선전기 불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시륜사 소장〈사불회도〉(1467) 하단에 석가모니불의 권속으
로서, 선각사 소장〈제석천도〉(1583)에서는 상단에 공양중이 묘사되어 

있다. 조선후기로 오면 대부분의 불화에 공양중의 공간을 할애하였으

며, 특히 기악공양천의 비중이 커졌다. 봉선사〈괘불〉(1735) 하단(그

림10)에서는 훨씬 활달한 자태의 技들을 볼 수 있으며, 신중도에서는 

화면 상단과 중단, 하단을 통해 기악천이 묘사되었는데, 후대로 가면서 

이들의 비중이 높아져, 동국대박물관 소장〈신중도〉(1813) · 석남사

〈신중도〉(1863)에서처럼 鼓 •   •  銅  •  •  鼓 •  

 •   •   •  螺 등 악기표현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해
졌다.

24) 인도와 중국에서 현실 속에 통용되었던 악기들을 수용해 다종의 기악기들이 
한역불전에 반영되어 있다. 박범혼,『한국불교음악사 연구』(장경각, 2000),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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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봉선사 괘불<하단부분> (1735) 

 

④ 기타
상단의 명칭이 불분명한 기타 도상으로는 화면 양단에 일 •  월궁천

자와 유사복장을 한  2위와 화면 좌측 최상단 범천의 권속들로, 

판관복색의 2위, 천자형 복색 3위의 신위들이다. 

먼저 일월궁천자 아래의 붉은색의 도포를 걸친 2위의 천자형 신위인

데, 뚜렷한 전거는 알 수 없다. 다만『 』(하) 제14 에 

따르면 제석천의 좌우보처로 일 •월궁천자와 더불어 那 와 
那 가 되어 있어 이들 신위로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단정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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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름을 타고 천계에서 하강하는 범천의 권속은 5위의 신위인

데, 2위는 흑사모를 쓴 권신의 모습이며, 그 뒤의 3위는 면류관을 쓴 

천자들로 모두 홀을 소지하고 있다. 흑사모를 쓴 2위의 신위는 
君과 內 君으로 보이며, 홀을 든 천자형태의 신위는 삼성 혹은 

으로 상정된다. 다만 치성광여래도에서는 삼태성이 선인의 모습으

로 묘사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여기에서는 천자복색을 갖추고 있어 이 

도상의 칭명에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하단

① ( .Skanda)25)

 또는 伽藍을 수호하는 위태천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양 팔에 

걸쳐 창을 가로로 올려놓은 형상으로 화면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그는 와 宝 를 갖춘 날개장식의 투구를 썼으며, 드림으로 귀와 

목을 가리고 있다. 이같은 갑주형 위태천상은 唐代부터 존재하였고, 
代 일반화되었으며, 구체도상은 선승들의 에서 찾을 수 있다.26) 조

선시대 목판 경전 표지그림에 등장하여 經 으로 인지되는 위태천

이 조선시대 불화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신중도 출현과 함께이다. 

25) 위태천은 建  •  建  •   •  建  • 健 •   •   등으
로 음역되었고, 軍 •  大 軍으로 불리며,『金光 經』,『大 經』
제11,『灌 經』제6,『金光 經』제8大 女 , •『번역명의집』제4,
『 紀』제31,『 』,『 鑑』제3 •5,『甲 』속편 제92 
등 다수의 경전과 문집에서 호법신으로 등장한다.『 敎大 』1 p.125
(하)

26) 위태천이라는 명칭과 일치하는 최초의 경전인 (?-719) 『金光 經

經』권5에서 이름과 성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代 이 술한『
』하권「 軍 」(대일본속장경88,p.430bc)에 ‘당고종대(650-683)부

터 이미 여러 가람에 또는 가람을 중수할 때 모두 이 상을 건립하였다···투
구와 갑옷을 착용하고 합장한 두 손에 보저를 지니고 있다’(唐高
伽藍及建 皆 敬 功)’. 김보형,「 代 宝 의 

」,『동악미술사학』제4호(2003), pp.91-92.



- 21 -

초기에는 월정사〈용왕도〉(1755, 그림11)에서 볼 수 있듯, 천룡의 뒤

쪽 혹은, 해인사〈신중도〉(1770)와 통도사〈신중도〉(1792, 그림12-

1 •2)에서 처럼 제석천과 짝을 이루어 단독 폭에 묘사되었으며, 제석범

천합위도에서는 하단 중앙에 그려졌다. 조선후기 위태천 위상의 상승 

배경을 해명할 근거는 뚜렷하지 않으나, 호법선신이 사찰 내에서 중요

해지면서 초기 승가람 수호의 고유기능을 가진 위태천의 존재감이 상

승작용을 하였던 때문으로 유추된다.

그림 11 월정사 용왕도 (1755)

- 22 -

그림 12-1 통도사 신중도

(제석탱) (1792)

   

그림 12-2 통도사 신중도 

(천룡탱) (1792)

② 羅 (Asura)
이〈신중도〉하단, 大  머리사이로 양손을 위로 번쩍 쳐들고 

( 尼)과 ( 尼)을 쥐고 촉루관을 쓴 역발의 신위가 
아수라이다. 고대인도신화에서 유래해 불교 팔부신중의 하나로 수용된 

아수라의 도상적 특징은 『 經』에 도상적 특징이 기술되어 있

다.27) 
群圖를 지향한 조선시대 불화에서 아수라는 후불도와 삼장보살도 등

을 통해 먼저 출현하였다. 일본 금강사 소장〈삼장보살도〉(1583)에서

는 일월보주를 양손에 들어 올리고 있으며, 일본 안국사 소장〈천장보

27) ‘ 羅   怒裸    宝 
刀  宝 ’『 經』(大  卷20, p.137a)



- 23 -

살도〉(1583)는 광채를 발하는 일월보주를 거머쥐고 촉루관을 쓴 모습

으로 묘사되었다. 간혹 다면다비의 일월륜을 쥔 형상 때문에 예적금강

과 도상적으로 혼돈하기 쉬운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28) 여래의 으

로서 예적금강과 아수라는 위계적으로 차등되므로 신중도에서 위치구

분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신중도 출현 이후 아수라는 점차 도상적 

면모를 갖추어 비중이 높아진 신위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백양사 

청류암〈신중도〉하단 향좌측 다면다비의 모습, 송광사 선조암〈신중
도〉(1801)처럼 하단으로 이동하여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③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은 신중도에서 맨 하단 좌우에 배

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면 하단 좌측에 북방비사문천과 서방광목

천왕, 우측에 동방지국천왕과 남방증장천왕이 앞뒤로 서 있다. 비사문

천왕은 쌍날 창을 지면에 꽂은 채, 털이 풍성한 을 쓰고, 양쪽에 
孔 를 꽂고 있다. 광목천왕은 차양이 삼각형을 이루는 을 쓰고, 
오른손에 용과 왼손에 화염보주를 각각 쥐고 있다. 이 <신중도>에서

는 용의 머리를 강조해 부석사〈괘불〉(1745) 서방광목천왕의 용형태

와 유사하지만 그 크기는 훨씬 크다. 지국천왕은 모립에 孔 를 꽂

았고, 증장천왕은 를 꽂고 각각 장검과 삼지창을 지물로 지녔다. 

서방 광목천왕 외에는 모두 창검 등 무구를 소지해 사천왕 고유의 지

물은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대개의 신중도에서 사천왕은 고유 지물을 

생략한 예가 많으며, 지물을 모두 갖춘 예로는 통도사〈신중도〉(1792)

가 있다.
 

  

28) 金 ,「 金剛圖 의 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2010),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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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신중도〉에는 2 의 용왕이 등장한다. 이들은 팔대용왕의 제3·4

번째에 해당하는 사갈라용왕과29) 화수길용왕으로30) 파악된다. 이같은 

칭명의 근거는『 』등 조선시대 의례집에서 위태천의 권속으로 

‘사갈라용왕’과 ‘화수길용왕’을 거명한데서 비롯한다.31)  

『작법귀감』에서 ‘ ’으로 수식되는 竭羅 (Sāgara)은 화
염보주를 얹고 양손에 용의 뿔을 잡고 있다. 화수길용왕은 천 장식의 

족두리를 쓴 백발의 노인이 맨발로 서서 양손에 용의 뿔을 받쳐 들고 

있다. 용왕은 후불도나 삼장보살도를 통해 꾸준히 도상화 되었으며, 18

세기에는 천룡도로서 단독 혹은 위태천의 권속으로 묘사되었다. 용왕

은 손에 짐승 뿔을 쥐고 머리에는 용왕을 표식하는 화염보주를 얹고 

있다. 두발은 頭亂 형이며 광대뼈와 턱부분에 촉수가 있다.32) 한편 

동화사〈천룡도〉(1765)· 수도암〈신중도〉등에서는 생태적 특징을 강

조해 용의 코형태로 묘사하였으며, 동국대박물관소장〈삼장보살도〉에
서는  도포를 걸치고 용뿔을 소지한 모습도 볼 수 있다. 

한편 현등사 보광전〈관음도〉(19세기)에서는 용왕이 등장하는

데, 이중 동·남해용왕이 각각 보주와 용뿔을 소지한 모습으로 짝을 이

룬다. 이처럼 2위의 용왕이 짝을 이루는 예로 부귀사〈아미타불도〉

29) 사갈라용왕은 사갈라용궁에서 사는 호법용신으로 팔대용왕 및 관음28부중의 
하나이며, 큰 바다 깊은 곳에 산다.『법화경』「서품」·『화엄경』「세주묘장
엄품」에서 권속으로 등장하며,『 經』4卷『 經』·『
伽羅 大 經』·『 道經』 각1권에 여래가 이 용왕을 위해 설

법해주는 내용이 있어 팔대용왕 가운데 이 용왕에 대한 신앙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다.『 敎大 』p.2117( ) 

30) 吉은 , 라고도 하며, • •多頭 •九頭로 번역한다.
『 經 』제2에 따르면 ‘화수길은 九頭라고도 하며, 高를 두르고 
의 종류를 먹는다’고 되어 있다. 『 敎大 』p.4220( ) 

31) 석정,『한국의 불화17-법주사편』(성보문화재연구원, 2000), p.205.
32)『 觀 軌』에 따르면, 사갈라용왕은 ‘(몸의)색이 이고 왼

손에 ,을 쥐고 오른손은 칼을 들었다’고 되어있다.『 敎大 』
p.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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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그림13)의 상단, 용주사〈삼장보살도〉(1790)의 지지보살 하단에

서 볼 수 있으며, 화염보주와 용두관을 쓴 용왕은 표충사 명부전〈지

장보살도〉(1858) 의 상단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3 부귀사 아미타불도 (1754)

  

⑤ 金剛
밀적금강은 에 冠을 이마에 두르고 삼지창형 관모를 썼으

며, 오른손으로 삼지창을 잡고 있다.33)『 經』에서는 이 신위의 

도상을 ‘피부색이 붉은 분노항마상으로 머리는 상투를 틀고 불꽃 모양

33) 『 經』·『大 經』·『金剛 經』 등에 등장하는 금강밀적은 ‘금
강저를 손에 잡은 자’라는 의미로 ‘분노형’ 호법신이다. 김현중, 앞 글,(동국대
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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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을 쓰고 있으며, 왼손은 주먹을 쥐어 허리에 대고, 오른손은 금강

저를 쥐고’있고, ‘천의는 짐승가족이며 몸에 묘한 보석영락을 두르고 

있다’고 묘사했다.34) 간다라의 불전부조나 서역의 석굴벽화에서 금강을 

소지한 초기도상을 볼 수 있으며, 중국의 명대 비로사 벽화(그림14)와  

법해사 벽화에서는 금강의 곤봉을 든 밀적금강상을 볼 수 있다.

그림 14 비로사 금강밀적, 명대

조선후기 은해사〈삼장보살도〉(1755) 등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금강밀적은 은해사 寄寄 〈신중도〉(1777)의 하단에서 적극적으로 묘

34) ‘ 金剛   怒  冠 拳  金剛  金
剛 珞  ’ 大 羅尼經計 南

落 等 及 茶羅 軌(大
卷20,p.1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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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으며, 김룡사〈신중도〉(1803)(그림15) •용문사〈신중도〉(1868) 

등 19세기 신중도의 주요존상으로 부상하였다. 이 도상은 간혹 역발에 

촉루관을 두른 점, 금강저 혹은 금강령을 지물로 한 점 등 때문에 ‘예

적금강’ 혹은 ‘아수라’ 도상과 종종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예

적금강의 도상적 원류를 통해 일월보주를 상징적으로 소지하는 아수라

와는 무관하며, 예적금강 경우도 19세기 들어와 신중도를 통해 부상한 

도상으로, 예적금강이 등장하는 경우, 신중도에서 줄곧 주연의 역할을 
한 점과 다면다비의 도상적 특징을 견지하고 있는 점에서 차별된다.

그림 15 김룡사 신중도 (1803)

⑥ 기타
하단의 신위 가운데 칭명이 모호한 도상은 아수라 위쪽, 이마에 밴

드를 한 의 신위이다. 이 상은 두 손을 모아 보주를 소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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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중위목

복천암 소장 

〈신중도〉

大       宮   宮  

 金剛     竭羅   吉 (?) 

 羅   君(?)  內 君(?)  (?)

『 龜鑑』 

104위 신중 

大大大大       宮宮宮宮   宮宮宮宮  

 金金金金剛剛剛剛   羅   大   大   

데, 이 같은 머리모양의 도상은 월정사〈용왕도〉(1755)를 비롯해 몇 

예의 신중도에서 볼 수 있으나, 동일 지물을 소지한 신위의 예가 없어 

칭명을 보류하고자 한다.

이상 복천암 소장 신중도상의 신위구성과 명칭을 살펴보았다. 이 신

중도에서는 공양천을 제외한 21위의 신위가 출현하였는데, 파악되는 

신위의 명호들은〈표1.복천암 소장〈신중도〉의 신위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작법귀감』과 『석문의범』에서 제시한 104위 신위 

상중하단 가운데 중단, 즉 ‘ 格’위주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

다.35) 앞의 Ⅲ장 構 의 ‘조선후기 ‘ ’의 출현‘에서 신중도와 

삼장보살도의 도상적 관련에 대해 언급했던 바, 삼장보살도의 지지보

살의 권속이 ‘ ’ 위주로 구성되었음을 감안한다면,36) 18세기 후반 

신중도의 형성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복천암 소장〈신중도〉를 통해 이 

무렵 신중존격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도상적 특징이 모호해 칭명을 보류한 몇 위의 신위는 조선후기 
신중도상의 보편적 현상이자 특징이며, 추후 해결해야한 과제로 남기

고자 한다. 

표1. 복천암 소장〈신중도〉의 신위목

35) 복천암 소장〈신중도〉가 비록 이들 의식집 간행 이전의 것이지만, 이들 의
식집은 이미 선행하는 신중의례체재를 정리한 것이므로 검토자료로써의 의
미는 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36) 홍윤식, 앞 책,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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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功德     堅     鬼

    竭竭竭竭羅羅羅羅   羅   大

( 極 )   各   君君君君        內內內內 君君君君   

   大 君  羅羅羅羅   緊 羅

  緊那羅   睺羅伽  戒大  德大  

 道  伽藍      

    

『 』 

104위 신중 

壇

大大大大       宮宮宮宮   宮宮宮宮  

 金金金金剛剛剛剛   羅   大   大   
大功德     堅     鬼

    竭竭竭竭羅羅羅羅   羅   大

( 極 )  各   君君君君        內內內內 君君君君   

   大 君  羅羅羅羅   緊 羅

  緊那羅   睺羅伽

* 위의 복천암 소장〈신중도〉신위목에서 (?)는 에서 칭명을 보류하

되, 일단 유추한 도상이다.

* 『작법귀감』과『석문의범』신위목에서 굵은 글자는 복천암 소장

〈신중도〉의 신위명과 일치하는 예이다.

    ⅣⅣⅣⅣ....    양양양양식식식식적적적적    특특특특징징징징

1. 구도

복천암 소장〈신중도〉는 조선후기 신중도 유형 중 제석천과 위태천

을 중심으로 하는 신중도 유형이다.37) 이 같은 구도형식은 1787년작 

37) 선행연구자의 신중도 유형구분사례는 1. 대예적금강신을 주축으로 하는 신
중탱화, 제석·대범·동진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탱화, 제석·대범을 중심으로 하
는 탱화, 동진보살상을 중심으로 하는 탱화(홍윤식,『 國 의 究』, 원
광대출판국, 1980)와 2. 제석탱화, 천룡탱화, 제석·범천탱화, 제석·범천·천룡탱
화, 39위신중도, 104위신중도, 금강탱화(김정희,『 國의 』5-
( ), 究 , pp.231-242.)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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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사〈신중도〉(그림2)와 통도사〈신중도〉(1792), 제석과 위태천을 

각 폭으로 묘사한 해인사〈신중도〉(1740)나 통도사〈신중도〉

(1792)(12-1 •2)38) 등을 들 수 있으며, 19세기로 오면, 송광사 화엄전

〈신중도〉(1820)를 비롯해 동국대박물관 소장〈신중도〉(1813)· 검단

사〈신중도〉(1854) · 〈신중도〉(1840) · 〈신중도〉

(1880) · 보국사〈신중도〉(1890) 등 다수 신중도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신중도〉는 구름을 경계로 수평 2단 구도인데, 이처럼 구름대를 
경계로 상하를 구분한 것은 ‘ ’시 중심 신위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

한 장치로 직지사〈신중도〉(1789) · 황령사〈신중도〉(1786) · 동국대

박물관 소장〈신중도〉(1813) · 동국대박물관 소장〈신중도〉(19세기) 

· 동화사 부도암〈신중도〉(1785) 다수 신중도가 이 방식을 채색했다. 

하지만 후대로 가면서 이 같은 인식은 점차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추

세로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공을 들여 그린 이〈신중도〉는 특히 구도 즉, 화면구성

과 신위의 배치에서 잘 발현되었다. 이〈신중도〉는 석남사〈석가모니
불도〉(1734)나 송광사〈석가모니불도〉(1725) 황령사〈신중도〉(1786,

그림2)처럼 조선후기불화의 보편적 구도였던 원근적 군집구도를 활용

하였으며, 여기에 서로 연접해있는 존상들은 의도적으로 자세와 시선

을 좌우 혹은 측면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주어진 화면공간을 활용하여 

활력을 불어넣었다. 가령 1/3 측면상의 위태천신과 정면의 제석천· 비

사문천과 광목천의 시선, 상단의 합장한 옆모습의 천녀와 과일이 담긴 

광주리를 머리에 얹은 천녀의 시선 등, 화면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신

위는 짝을 이르며 호응하고 있다. 

이 작품의 구도에서 단연 주목되는 점은 화면 향좌측 상단, 범천중
의 출현이다. 이처럼 중요존상의 크게 부각하지 않으면서도 강조하는 

장치는 부석사〈괘불〉하단에 노사나불을 배치한 점이나, 용주사〈삼

세불도〉(그림16)의 상단 노사나불과 비로자나불을 배치한 데서도 볼 

38) 이 신중도는 과 謙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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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용주사 삼세불도(조선후기)

수 있다. 더구나 신겸이 

수화사로 참여한 용문

사〈지장시왕도〉(1813,

그림17)에서의 문수 · 

보현보살, 지보사〈지장

시왕도〉(1825)의 두광

에 묘사된 아미타불처
럼 주존을 강조하면서 

깊이 있는 도상구성을 

추구한 것이다. 이 효과

는 제한된 화면공간에

서 의미있는 도상을 추

가함으로써 신앙적인 

깊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용문사 지장시왕도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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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상형태

복천암 소장〈신중도〉존상들의 보편적 특징은 과장보다 실재감을 

중시한 점이다. 이것은 불 •보살상의 경직되고 정형화된 틀보다 다소 

자유로울 수 있는 호법신 도상의 특성을 잘 활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각 존상들은 인격신으로서 인간적인 면모와 개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개연성 있는 제스춰를 부여했다. 천자들은 이지적이고 섬려한 이미지, 

사천왕의 강단지고 역동적인 이미지, 용왕 등은 의 이미지, 공양중

은 온아하고 공손한 이미지 등 각자의 신분에 맞는 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 신중도의 존상들은 옅은 선염으로 입체감을 지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표정과 실재감이 잘 살아 있는데, 용주사 

<삼장보살도> (1790) 신위들이 굵은 철선묘로 형태와 표정을 결정짓

는 점과 비교된다. 섬려한 조각눈썹은 구룡사〈삼장보살도〉(1727, 그

림18)에서 찾을 수 있고, 가는 눈썹은 용주사〈삼장보살도〉(1790, 그

림19) 등을 비롯해 다수의 불화작에서 볼 수 있어 조선후기에서 사실

성이 부각되는 18세기 불화양식을 보여준다. 이 <신중도>의 일 •월궁

천자는 역시 신겸이 그린 수정사〈지장보살도〉(1821, 그림20)의 시왕
표현, 화염보주 형태 등에 계승되었으나 변화없는 표정과 어섹한 음영

에서 양식적 차별이 뚜렷하다. 

한편, 이 <신중도> 제석천의 안면은 신겸이 주도한 불화의 존상안

면에 나타나는 일관된 특징을 효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방형에 가

까운 얼굴형이지만 이목구비가 작고 중앙에 몰린 듯한 형태로, 김룡사

〈석가모니불도〉(1803)와 지보사〈지장보살도〉(1825)에서 볼 수 있으

며, 신겸이 주도하는 불화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적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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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구룡사 삼장보살도 (1727)

그림 19 용주사 삼장보살도 (1790)

- 34 -

그림 20 수정사 지장보살도 (1821)

3. 색채

복천암 소장〈신중도〉(1795)의 색채는 적색과 녹색 · 군청을 위주

로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호분을 활용한 백색과 피부색 · 양록색 · 황

색 · 분홍색 · 엷은 보라색 등 밝은 색이 다양하게 설채되어 있다. 복

식과 두발에 사용된 색은 녹색 · 적색 · 청색 등이며, 구름은 갈색과 

녹색의 선염, 안면은 피부색과 백색을 사용하였는데, 제석 · 위태천 · 
천녀 · 천룡 등은 백색, 사천왕과 신장상들은 피부색에 엷은 으로 

처리해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이외 신장 등의 하의 장식에는 연보라 

등 화사한 색조를 썼다. 이 점은 18세기 중후반부터 통도사〈비로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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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1759), 운문사〈삼신불도〉(1755), 은해사〈아미타불도〉등 18세

기 중후반 이후 경상도 일대 사찰불화를 주도했던 화사들의 작품이 공

통적으로 짙은 적색과 녹색, 청색이 주조색으로 설채되고, 옅은 녹색과 

갈색으로 배경이나 구름대에 사용되어 단조로움을 지향하던 현상과 이

반되는 점이다. 복천암 소장〈신중도〉(1795)가 이처럼 다양한 색조의 

화면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신겸을 비롯해 불화제작에 참여한 화사

들이 경기도 화사들과의 교유를 통해 빚어진 영향으로 여겨진다.39)

4. 필선 및 문양 

이〈신중도〉의 주요 선묘는 이다. 이 선조는 안면과 금박의 지

물 등 밝은 면의 윤곽을 나타낼 때 또렷이 부각된다. 동시에 일정 부위

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미간의 주름은 굵은 철선으로 하되 끝

부분을 뭉툭하게 처리했으며, 화염보주는 굵은 으로 처리했다. 

동자동녀상이나 각 신위의 모발과 눈썹, 사천왕의 모피결, 공작모 등은 

매우 정교한 세필로 사실성을 추구했는데, 이는 신겸의 초기 불화가 

지닌 섬세함이 십분 반영된 것이다.

복천암 소장〈신중도〉에는 10여종의 문양이 신위들의 복식단과 복
식바탕에 반복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이 문양들은 크게 기하문과 구체

문으로 구분된다. 구체문은 천왕의 털모자를 묘사한 호피문 •  연화문 
•  국화문 •  용의 체표를 묘사한 비늘문 등(그림21)이며, 기하문은 천

왕의 견갑과 복갑에 시문된 구갑문, 투구의  •   • 卷  

등이다.(그림22) 기하문은 복식 바탕의 넓은 단색면의 단조로움을 완화

시켜 주는 것으로  이같은 시문방식은 통도사〈삼신불도〉등 18세기 

후반 불화양식의 전반적인 특징이 반영된 점이다. 

한편, 이〈신중도〉의 문양 중 위태천을 감싸고 있는 화염문과 점문

이 화면을 압도하는데 점문의 경우 안쪽으로 가면서 점이 작아져 평면

39) 각주5)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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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복천암소장 신중도의 

구체문

그림 22 복천암소장 신중도의 

기하문

성을 탈피시키는 효과를 내며 우

둘투둘한 피혁 질감과 양감으로 

입체적인 장식성을 지닌다. 이 문

양은 출초시 간단히 표시만 해두

었다가 설채시 화사가 임으로 찍

어내는 방식으로 그려졌는데,(그

림23) 월정사〈용왕도〉의 동진보
살(1755) · 동화사〈천룡도〉

(1765)와 황령사〈신중도〉(1786)

의 위태천이나 은해사〈감로도〉

(1792) · 봉정사〈감로도〉(1765) 
•  월정사〈감로도〉(1759) 등의 

아귀도상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후대 〈신중도〉(1871) •  

〈신중도〉(1898, 그림24) 
•  大  〈신중도〉

(1880) 등으로 꾸준히 전승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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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왕사자초<부분> (1881)

그림 24 은적암 신중도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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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 圖, 圖 , 期, 謙,  

ⅤⅤⅤⅤ....    맺맺맺맺는는는는말말말말

이상 복천암 소장〈신중도〉(1795)의 현황을 토대로, 이 불화에 대한 

도상과 양식성을 검토했다. 먼저 記를 통해 파악된 불화의 화사군은 

수화사 謙을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풍부한 화력과 관록을 갖춘 
화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일정 부분 참여화사의 개인 화풍이 반영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두 31위의 신위로 구성된 이〈신중도〉의 도상은『 』의 

상중하단 분단에 의거해 중단 즉 ‘ 格’의 신위 위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18세기후반 신중도의 신위구성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점으로, 토속신 즉 ‘ 格’들의 등장이 잦아지는 19세기 신중도

와 차별된다. 즉 하단신중단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신중도상으로서 특

징을 지니고 있다. 다만 칭명을 보류한 몇 위의 신위는 조선후기 신중

도의 특질을 반영하는 것이며, 추후 해결과제로 삼고자 한다.   
복천암 소장〈신중도〉의 양식은 18세기 불화의 성숙을 기반으로 전

문화사들에 의해 높은 회화적 완성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원근적 군집

구도 속에서 타원과 수평을 자유롭게 구사한 구도를 취하였고, 형태적

으로 무게감 또는 과장을 배제한 자연스러움이 반영되어 있다. 색채에

서도 의 주요색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색조로 화면에 활력을 주

었다. 이 점은 기하문과 자연문을 조화시킨 문양의 활용으로 더욱 빛

을 발하고 있다. 여기에 섬세한 선묘처리로 안면의 세세한 부위에서 

윤곽에 이르기까지 각 신위의 형태감과 특징을 잘 살려내었다. 

[논문접수:2011.11.,20 심사시작:2011.11.25, 심사완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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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conic Review of 

<Shinjoongdo>(1795) in Bokcheonam

Jang, Hee-jung

Shinjoongdo of the late Joseon that has many groups of gods is 

total architectural drawing including not only Guardian Gods of Law 

but also the China and Korean folk gods. This reflects that 

Shinjoongdo for the external support of the law of Buddha accepted 

various blessing gods derived from the changing generation. 

Especially as gods increased more from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he display got more and more complicated. That is, Shinjoongdo 
with many large groups of gods shows on the canvas centering of 

Sakra devānām Indra, Brahma-Deva appeared.

Among this, <Shinjoongdo> of Bokcheonam made in 1795 is very 

important to have a chaning aspect of Shinjoongdo that was 

regularized from the late eighteen century, that is, a transitional 

features of 18, 19th century in the architecture and style. Not only 

for this, this <Shinjoongdo> has a Buddhist painting style of 

eighteenth century that is superior in expressing technique and style, 

so it can be reviewed for the history of Buddhist painting style. 
The group of artists of <Shinjoongdo> of Bokcheonam can be 

identified by the tools of painting; They are the artists with the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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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of painting and dignity from Kyeongsangdo area centering of 

Shin Gyum, the headmaster artist, and it could help personal style 

of painting to be reflected on the work. 

This <Shinjoongdo> that has total 31 gods is consisted of the 

rank of the god to place the gods on the top, middle and bottom by 

『Seokmoonuibum.』This is the point to observe an aspect of the 

organization of god rank in Shinjoongdo of the late eighteen century; 
it make different with the nineteenth century that the folk god 

appeared frequently. That is, this work has a feature that does not 

include lower crowd part of the gods. But this work has some 

named gods and this reflects a feature of Shinjoongdo of the late 

Joseon, so this is a homework to be solved in the future. 

The style of <Shinjoongdo> of Bokcheonam has a high degree of 

completion of picture by professional artists based on the maturity 

of the Buddhist painting in eighteenth century. It took a composition 
that freely used oval and horizontality in a perspective group 

composition, and it is natural that weight feeling or exaggeration is 

removed in a form. Even in color, it is not restricted in a major 

color like blue, green and red; it used various color and gave 

liveliness in the canvas. It comes through the use of a pattern 

mixing geometrical pattern and natural pattern. In addition, a 

delicate drawing enhanced feature and sense of shape from detalied 

parts of face to contours.

　　

Keywords: Bokcheonam, Shinjoongdo, Shinjoongdo figure, the late 
Joseon, Shin Gyum, Suryukje


